
생활쓰레기 가스발전 최초 건설
여수, 2021년 가동 예정으로 … 120톤 투입 연료가스 80톤 생산

전남 여수에 생활쓰레기 연료 가스발전 설비가 국내 최초로 들어선다.

환경부는 678억원을 투자해 여수시 월내동에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발전 설비를 건립해 2021

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8월16일 발표했다.

파쇄·선별·건조 등의 공정을 거친 생활쓰레기 고형물을 소각해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한다.

환경부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 시설의 포화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국산화를 통한 국내 보급과

기술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여수시가 발전설비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건립비용을 부담한다.

2018년 준공해 3년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2021년부터 공식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하루 120톤의 생활쓰레

기를 활용해 80톤의 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가스발전 설비가 가동되면 연간 14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함께 1만687톤의 온실

가스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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